
닛신보의 셔츠 제품 사업 - 판매 비율 두 자리 수가 목표 

닛신보의 셔츠ㆍ텍스타일부는 셔츠 제품 사업의 판매 비율이 그 동안 한 

자리 수에 머물고 있었으나 2004년도부터는 두 자리 수로 올리는 것을 목표

로 하고 있다. 닛신보의 연결 자회사(連結子會社)인 “나이가이 셔츠(內外 

shirts)”가 총판매책(總販賣責)이 되어 추진하는 “닛신보” 상표로 판매될 흰색

의 소매가 긴 드레스 셔츠의 시판이 시작되면서, 물 밑에서 추진되던 제품 

사업이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. 

셔츠ㆍ텍스타일부의 판매고 중에서 셔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

에 주문자의 브랜드로 생산된 OEM 공급과 형태 안정 셔츠 “논케어(non-

care)”까지 포함하여도 6% 정도에 불과하였다. 2004년부터는 “논케어 셔츠”와 

함께 “닛신보 셔츠”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월간 2~3만매 속도로 생산하여 

여러 큰 양판점(量販店)이나 직판점(直販店)에서 판매하고 있다. 

“논케어 셔츠”는 홍콩의 봉제 기업이 갖고 있는 TAL 특허의 퍼커링

(puckering ; 봉합 부분의 주름)이 안생기도록 특수 테이프로 봉제하였으며, 

“닛신보 셔츠”는 닛신보의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되었다. 이들은 모두 W&W

성(wash & wear性)이 3.5급 이상으로 좋으며, “나노 사이언스(nano-science)” 시

리즈의 “SSP 옹스트롬(Angstrom)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. 

여성용 “논케어 블라우스”도 전문점에서 시판을 시작하였다. 다만 여성용

의 경우는 “양(量)을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어떻게 늘려나가느냐”가 과제로 

되어 있다. 



2004년도의 “논케어” 그룹의 판매 규모를 단숨에 150만매로 늘렸는데, 이 

중에 130만매는 일본 내 시장에서 판매하고, 나머지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

예정인데, 수출은 TAL 특허 관계로 판매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. 또한 봉제할 

수 있는 캐퍼서티(capacity)도 현재로서는 일본 시장에서 판매할 셔츠 만으로 

가득차 있어 여유가 없지만 좌우간에 시작해 놓고 수출용 셔츠 생산도 적극

적으로 봉제 시설을 확보하여 풀어나갈 방침이다. ♣  


